
노동생산성 2분기 연속 2자리 증가
산자부 , 2002년 1/4분기 11.9% 증가 … 비용경쟁력과는 별개문제?

2002년 1/4분기 노동생산성지수가 2001년 4/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으로 2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

타났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2002년 1/4분기 노동생산성 동향]에 따르면, 산출량을 노동투입량으

로 나눈 노동생산성지수는 전년동기대비 11.9% 증가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 4/4분기에 3.6%로 1자릿수로 떨어진데 이어 2001년 1/4분기 4.8%, 2/4분기

1.0%, 3/4분기 0.2% 등 4분기 연속 둔화세를 보였지만 4/4분기에 10.3% 증가하며 상승세로 전환된 바 있다.

노동생산성지수 비교(1995=100)

구 분 2000 3/ 4 4/ 4 2001 2/ 4 3/ 4 4/ 4 2002.1/ 4

· 생산성지수
185.0
(9.8)

190.7
(13.4)

187.6
(3.6)

192.4
(4.0)

187.2
(1.0)

191.1
(0.2)

206.9
(10.3)

206.6
(11.9)

· 산출량지수
154.7
(17.1)

158.5
(20.3)

163.0
(7.6)

157.0
(1.5)

155.5
(1.4)

155.0
(Δ2.2)

166.3
(2.0)

156.7
(3.7)

· 투입량지수
83.6
(6.6)

83.1
(6.1)

86.9
(3.8)

81.6
(Δ2.4)

83.0
(0.4)

81.1
(Δ2.4)

80.4
(Δ7.5)

75.9
(Δ 7.3)

+ 노동생산성지수: 산출량/노동투입량의 지수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산출량지수는 산업생산 기준

근로자수는 2001년 4/4분기 -3.7%에서 2002년 1/4분기에 -4.0%로, 근로시간도 -3.9%에서 -3.5%로 각각 감

소세가 지속됐다.

업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경공업이 4.4%에서 9.6%로, 중화학공업도 11.3%에서 12.3%로 각각 증가폭이

커졌다. 특히, 기타 운송장비(-6.9%) 및 코크스·석유정제(-7.7%) 업종을 제외한 20개 업종이 모두 증가한 가

운데 비금속광물(19.6%), 조립금속(19.9%), 영상·음향·통신장비(22.0%), 자동차·트레일러(19.5%) 등 4개 업

종은 2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다.

단위노동비용 비교(1995=100)

구 분 2000 3/ 4 4/ 4 2001 2/ 4 3/ 4 4/ 4 2002.1/ 4

·단위노동비용
76.8
(0.2)

79.1
(0.3)

78.8
(5.3)

80.2
(4.4)

77.5
(5.1)

83.0
(5.0)

77.9
(Δ1.2)

82.3
(Δ 0.6)

· 시간당임금
142.1
(10.1)

150.8
(13.7)

147.9
(9.1)

154.3
(8.6)

145.1
(6.1)

158.6
(5.2)

158.6
(8.9)

169.9
(11.2)

+ 단위노동비용지수는 노동비용/산출량 ++ 시간당임금은 명목임금/총근로시간 지수(1995=100)

한편, 노동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눈 단위노동비용은 큰 폭의 노동생산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이

11.2% 증가함에 따라 0.6% 줄어들어 감소폭이 둔화됐다.

산자부는 노동생산성 상승세가 경기회복 추세를 반영한 것이지만, 시간당 임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단위노동

비용의 감소추세가 크게 둔화된 점에 비춰 노동생산성 증가가 기업의 비용경쟁력 향상에 연결되지 못할 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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